
■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교육공약 지지 및 자사고 학부모들의 집단 시위 비판 긴급
기자회견 예고(2017. 6. 27.)

6/28(수), 자사고학부모들의

집단 시위를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월 28일(수,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정문앞), 새 정부교육개

혁의첫신호탄이될 ‘자사고․외고등의일반고전환’ 교육공약을차질없이추진할것

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함.

▲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해당

학교 및 학부모 등의 집단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자칫 새 정부 교육개혁의 첫

출발부터 이해집단의 발목잡기로 중단될 위기에 처함.

▲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정책은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만을 제외한 여야

4당 모두의 교육공약으로 제시될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최근 리얼미터 국

민 여론조사에서도 폐지 여론이 유지 여론의 2배에 이름.

▲ 이렇게 압도적인 국민 지지가 높은 교육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 부모들의 목소리는 없고, 자사고 학부모 등 조직화된 이해집단의 대규모 시

위만이 부각되어 여론이 호도되어서는 안 될 것임.

▲ 내일(28일) 서울시교육청의 외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 및 29일 김상곤

교육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해집단의 반발 여론을 차단하

고 정부 및 교육당국은 흔들림 없이 예정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자 함.

▲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자사고 학부모 등 이해집단들이 다수 학생의 유익은

일체 외면하고 오직 자기 자식의 눈 앞 이익만을 주장하는 부끄러운 행태에 대해

서도 강력이 경고하고자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내일(6/28)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서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교육공약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자사고 학부모들의

연이은 대규모 집단 시위를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공약이라 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이재

정 경기도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에 의해 구체화되기 시작하자, ‘전국자사고교

장연합회’, ‘전국자사고학부모연합회’ 등 자사고 관련 이해집단들이 이를 좌초시키기 위

해 연일 기자회견 및 대규모 거리 시위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지난 대선 시기에 자유한국당 홍준표만을 제외

하고 여야 4당 후보 모두가 교육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리얼미

터의 외고․자사고 존폐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폐지 의견(52.5%), 유지 의견

(27.2%)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실수요자인 20

대, 30대, 40대의 폐지 의견은 이보다 훨씬 높은 58.4%, 65.3%, 56.3%에 이릅니다.

이렇게 다수 국민 및 학부모들은 소수 학생들만의 특권학교가 된 자사고․외고의 폐지

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화된 자사고 학부모들만이 연일 대규모 거리 시위

에 나옴으로써 마치 이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만이 거센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내일(28일)은 서울시교육청이 외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조희

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월 20일,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발표 내용 중의 하나

로서도 외고․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강조하였음에도 최근 워낙 거센 자사고 측의

반발에 “새 정부 방침을 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

고 있습니다. 또한 29일에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의 책임을 맡았던 김상곤 내정자를 낙

마시키거나 자사고․외고 정책 및 수능 절대평가 정책 등에 대한 수정 및 후퇴 의지를

받아내려 할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전국 자사고 중 많은 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이 정책

에 대한 의지를 후퇴시키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김상곤 장관 내정자 역시 새 정부 교육

개혁의 첫 신호탄이 될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에 대한 의지가 꺽여서는 안 될 것임

을 강조하고 합니다. 특히 자사고 학부모들이 자사고․특목고로 인해 초등 저학년 때부

터 모든 아이들이 사교육에 시달리고, 고교의 격차로 인한 심각한 폐해를 입고 있는 현

실은 외면한 채, 오로지 눈앞의 자식의 이익만을 지키고자 집단 시위에 나서는 부끄러운



행태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비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맞아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물려

주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촛불 시민혁명을 이뤄냈고 새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단

지 정권이 바뀐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정의와 평등, 공공성

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 영역에서는 교육의 본질과 학생들

의 건강한 삶을 파괴하는 모든 교육정책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우

리 학부모들은 이해집단들의 집단 반발에 다수 학생의 이익을 지켜내지 못했던 뼈아픈

과거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행사명 : 자사고학부모등이해집단들의새정부교육공약흔들기비판긴급기자회견

■ 주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시 : 2017. 6. 28.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 주요 내용 :

▪ 새 정부 및 서울시교육청부의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교육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 촉구

▪ 자사고 학부모 등 이해집단들의 새 정부 교육공약 발목잡기 비판

2017. 6. 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3)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


